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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직 사서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문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 사서역량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콘텐츠 접근 지식이 최상위 역량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프로그램과 서비스 영역의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인터뷰 분석에서는 

사서역량이 데이터 분석 및 기술 활용 능력과 이용자 중심의 소통․매개 능력이라는 두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두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 역할 재정립과 사서역량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서역량, 도서관 역할 변화, 혼합연구, 사서 인식, 이용자 중심성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changes in library roles and empirically analyze 

librarians’ perception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librarian competencies. Using a 

mixed-methods design combining literature review, survey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the study 

examined five domains: collections, services, space, cultural programs, and librarian competencies.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librarian competency domain received the highest level of consensus, with 

communication skills and knowledge of content acces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competenci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changes in library rol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s of librarian competenc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cultural programs and 

services. Interview findings indicated that librarian competencies were discussed primarily in relation to 

technology-related competencies and user-centered communication and mediation competencies. Participants 

emphasized that these competencies should complement one another in responding to changing library 

environments. The findings provid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redefining library roles and developing 

librarian competencies.

KEYWORDS : Librarian Competencies, Library Role Changes, Mixed Methods Research, Librarian Perceptions, 

User-Cente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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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적으로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총체이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정보의 유형과 제공되는 방식은 끊임없이 제거되고 대체되거나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 도서관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미래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19 기간 동안 도서관은 공간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가상

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등의 기술이 도입되고 시도되는 시기였다. 2024년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에 복귀하면서 도서관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요구되는 현안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 활용에 

집중되었다. 2024년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최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인재 역량 개발 

세미나’는 신청 동시 36초 만에 100명 정원이 마감되어 도서관 사서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Gartner)의 2023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가트너 IT 심포지엄/

엑스포(Gartner IT Symposium/Xpo)’에서 ‘2024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4)’를 발표했다. 2024년 가트너 10대 기술을 해석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I 기술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2023년의 전략기술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AI 거버넌스 플랫폼(AI Governance Platforms)으로 확장하여 AI 신뢰, 위험 및 보안 관리, AI 

시스템의 법적, 윤리적, 운영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미래 예측의 어려움 속에서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으로 기술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며, 선천적 

자질과 학습․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기술․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미래 정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서의 역량을 재조명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

으로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직 

사서들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각 영역에서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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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변화에 대한 현직 사서들의 인식을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과 사서역량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과 사서역량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서관의 변화된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서들의 역량 인식연구를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분야

에서 다양한 경력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추진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방법 및 내용

첫째, 변화하는 사회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도서관 업무의 원심력이 되는 주요 업무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도서관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 논문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다섯 가지(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

역량)로 범주화하여 19개 항목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전국 국립, 공공,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을 통해 총 70부의 유효한 

설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 문항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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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종을 집단변수로 한 일원분산분석

(ANOVA)을 통해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토하였고, 이어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을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등 개별 영역의 단순 합산이 아닌 

총체적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

경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 전체 평균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갖는 순수 설명력(ΔR²)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 역할 변화 

영역의 개별 기여도를 탐색하기 위해 영역별 단순회귀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수치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맥락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설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도서관 역할 변화(Q1~Q14) 및 

사서역량(Q15~Q19)의 19개 문항 전반에 걸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토대로 설문 항목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Ⅱ. 도서관 역할 변화

도서관법(법률 제21090호, 2025)에서는 도서관이 자료와 서비스를 매개로 이용자와 사서를 연

결하는 유기적 체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서 도서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자료, 서비스, 

사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 목적을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법적 정의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

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장서 영역에서는 전자자원 구독 확대에 따른 장서 관리 방식의 변화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곽우정, 노영희, 2021; 이제환, 

2007), 서비스 영역에서는 참고봉사에서 출발하여 주제전문서비스, 디지털 참고서비스,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의 진화가 확인된다(이제환, 2007; Chase, 2024; Janes, 2008). 공간 영역에서는 

서가와 열람실 중심의 정적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 소통,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

간으로의 전환이 다수의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곽승진 외, 2017; 임정훈 외, 2021; 장윤금, 

2014).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는 독서․강좌 중심의 협의적 운영에서 이용자의 경험과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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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연결하는 문화상품 개념으로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곽철완 외, 2009; 문화

체육관광부, 2024; 최상희, 2020), 사서의 직무를 단순 행사 진행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도서관 브랜딩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기획 역량과 마케팅․홍보 능력

이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사서역량 영역에서는 기술 습득을 넘어 윤리적 

판단력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획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24; ALA, 2023; Hu et al., 2022).

이처럼 각 영역의 역할 변화는 독립적으로 사서의 직무를 재정의하는 동시에, 사서역량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진하는 상호 연계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도서관법 제3조의 자료․

서비스․사서라는 세 가지 기본 범주를 토대로 하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공간과 

문화프로그램 영역을 추가하여 장서, 공간, 서비스,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로 확대․

분류하고, 각 영역별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직 사서들이 각 영역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서역량 인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도서관 장서

장서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 요소로서,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이지연, 2009) 장서 관련 업무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서 역할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도서관에서는 인쇄기술 발달과 함께 출판

물이 증가하면서 한국목록규칙(KCR)을 내용 규칙으로 채택하였다. 오프셋 인쇄방식으로 카드형 

목록을 제공하였던 시기에 필요한 주요 업무 역량은 펜글씨와 등사였을 것이다. 1970~80년대 

타자기가 보급되면서 등사에 의한 목록카드 작성은 사라지고, 이후 김정현(1985)의 연구에서는 

워드프로세서가 도서관 업무에 적용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도서관 자동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후 시스템 기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다(곽승진, 신재민, 2014; 이제환, 1999). 1990년대 이후 기계가독형목록

형식(MARC)으로 목록을 만들면서,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을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목록 업무의 전산화는 사서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경민(2008)은 도서관 

전산화와 인터넷의 확산이 사서 업무를 편리하게 한 반면, 아웃소싱 및 직업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경우 사서의 직업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쇄 자료 중심의 장서 개발에서 전자저널, 전자책,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자원의 비중이 커지고(이제환, 1999), 사서들은 구독 계약, 접근권 확보 등 의 역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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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박일종, 정진한, 2006). 윤희윤(2007)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 중심의 장서개발에 중점

을 두되 디지털 정보자원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신유미와 박옥남(2019)은 

‘도서선택’에서 ‘장서개발’, ‘장서관리’로 점차 그 범위와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주장하였다. 2010년대 

이후 이정미(2013)는 빅데이터를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 추천 및 자동 도서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곽우정, 노영희, 2020). 

카드목록 시대에 사서에게 요구되던 펜글씨와 등사 능력이, 전산 운용 능력으로, 다시 전자자원의 

라이선스 협상과 접근권 관리 역량으로 진화해 온 것처럼, AI․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술의 조작 

능력을 넘어,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신뢰성 판단, 알고리즘 편향성 인식,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혁신을 반영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도서관의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라는 용어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해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안내해 주는 ‘참고봉사(reference service)’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이제환, 2007). 이는 단순한 질의 응답을 넘어 정보의 탐색과 조직,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지식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포괄적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학문 

분야의 세분화와 정보매체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참고봉사는 단순한 문헌 안내를 넘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전문적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Pinfield(2001)는 주제전문사서가 

전통적인 자료 관리와 이용자 지원 기능을 넘어 이용자 연계(liaison), 자료 홍보, 전자자료 선정, 

정보 활용 교육, 프로젝트 업무 등 다양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Janes(2008)

는 이메일, 실시간 채팅, FAQ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도구의 도입이 전통적인 대면 중심의 

참고봉사를 넘어 도서관의 원격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참고서비스(digital reference service)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고아름과 정은경(2011)은 국내 대학도서관 디지털 

참고서비스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사서의 

정보제공 방식과 이용자 소통 전략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며,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도서관 참고기능의 본질적 확장을 시사한다.

이후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도서관 서비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박태연 외(2018)는 기술혁신이 사서의 직무환경

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미래사서의 새로운 역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곽우정과 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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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는 빅데이터 기반 추천, 자연어처리를 활용한 자동 응답, AI 도서 추천 등 지능형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사서의 역할이 정보 제공자에서 기술 기반 서비스의 

설계자이자 운영자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반 챗봇 서비스와 관련하여 Chase(2024)는 대학도서관이 최소한의 기술 자원으로도 AI 

챗봇을 자체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사례 분석으로 보여주었으며, 강유정(2025)은 AI 챗봇의 

지속적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신뢰성, 공감성, 의인화 특성 등 서비스 품질 요소를 규명하였다. 

두 연구는 AI 챗봇이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구현과 

함께 이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도서관 서비스는 참고봉사에서 디지털 참고서비스를 거쳐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해 왔으며,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시 문헌 안내에서 정보의 분석과 조직 능력으로, 다시 

기술 기반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역량으로 확장되어 왔다. AI가 정보서비스의 일부를 수행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사서는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전문적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 도서관 공간

도서관 공간은 오랫동안 장서 보존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맞춰 서가와 열람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구조는 자료 접근과 정숙한 학습 환경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도 비교적 고정적이고 규율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는 도서관 공간의 기능을 더 이상 열람과 보존에 한정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도서관은 문화, 

창의, 커뮤니티 활동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간으로 그 기능과 형태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기능적 전환에 대한 논의는 201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장윤금(2014)은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장서 및 열람 중심에서 이용자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조력자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곽승진 외(2017)는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테크, 인포메이션커먼스, 

라키비움 등 복합문화공간 요소를 통합하여 이용자 간 교류와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형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원과 김종서(2019)는 공공도서관 열람실이 유연성과 호환성을 

갖추어 이용자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탄성 설계’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남

규 외(2020)는 2010년 이후 국내외 도서관에서 기능적 구획보다 시각적 개방성이 강화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윤희진(2021)은 도서관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이공간 개념을 

도출하고, 도시와의 연결성, 심리적 접근성 등 네 가지 기능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간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이용자의 행동과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간 설계가 

단순한 건축적 문제를 넘어 서비스 기획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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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간 재구조화 논의는 지역사회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임정

훈 외(2021)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학습, 표현, 공유, 체험 중심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도서관의 

건축적 수준과 서비스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배동식(2022) 역시 

공공도서관이 문화, 교육, 교류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손다희와 이남규(2025)는 한국과 일본 공공도서관의 열람공간을 시지각 

구조 분석으로 비교하여, 공간의 개방성과 시각적 연결성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도서관 공간은 장서 보존과 열람 중심에서 창작, 소통,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통합한 

복합적 공간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공간 구조의 전환은 사서에게 공간을 수동적으로 관리하

는 역할을 넘어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고 공간의 기능과 배치를 능동적으로 기획하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4.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도서관법(법률 제21090호, 2025) 제32조 제2항에 공공도서관의 주요 업무로 ‘공중의 문화 활동 및 

평생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9794호, 

2023)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

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에서는 ① 도서관․독서 

관련 프로그램(독서, 책, 저자 등을 매개로 한 강좌․행사)과 ② 문화프로그램(운동, 예술, 취미, 

외국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서 행위가 직접적인 ‘주'가 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독서라는 행위가 직접적 중심이 되지 

않는 활동까지도 독서문화 범주로 분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곽철완 외(2009)와 최상희(2020)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을 내용적 측면의 

교육강좌, 독서, 문화, 사회, 생활 등과 형식적 측면, 예술, 취미 문화강좌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가도서관위원회(2024)의 ｢도서관 인식조사 및 홍보전략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참여 유형도 강좌․교육(42%), 독서(28.9%), 행사․

공연(19.5%), 전시(9.5%)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경(2024)은 정체성, 독창성, 

연상성, 역사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상품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소명과 정지연(2024)은 16개의 도서관의 슬로건과 키워드를 도출하여, 특성에 맞는 

유형화 및 캐릭터 디자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여, 도서관의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범위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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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좌, 전시, 서비스, 상품, 경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사서역량

사서역량에 관한 논의는 특정 시점의 직무 기술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의 되어 왔다. 미국도서관협회(ALA)의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2023)｣

은 사서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정보기술 응용,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조직관리, 윤리 및 사회

정의, 평생 학습 태도’ 등의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의, 형평성, 다양성과 포용성 요소를 

역량 체계 안에 통합한 점이 특징이다.

사서역량을 보다 구체화한 연구들도 있다. 박지인과 박진홍(2021)은 데이터 분야 중심의 전문 

사서 직무와 역량을 데이터, 도서관 운영․서비스, 연구지원, 의사소통․대인관계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역량, 다양성․포용성 인식, 협업 능력 등이 상위 항목으로 

나타났다. 박희진 외(2021)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과 실제 보유 

역량 간의 격차를 분석하였고, 정영미와 이은주(2024)는 사서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사서학습공동체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Hu et al.(2022)는 미국 사서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 중심 기술, 의사소통 및 리더십, 경력 개발 역량 등이 미국도서관

협회(2023)의 공식 역량 기준보다 현업에서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영희와 

심효정(2023)은 사서의 핵심가치 항목 중 접근, 다양성, 전문성, 서비스, 리터러시, 공익 항목에서 

사서들의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사서들에게 디지털 역량 및 정보기술 

활용 능력은 모든 연구에서 핵심역량으로 등장하며, 이용자 중심 서비스, 의사소통, 협업 역량과 

동등하게 중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설문 문항 구성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각 영역별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문항의 대응 

관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분야 주요 영역 관련 연구

장서

인쇄자료 대비 디지털자료 비중 확대 이제환(2007), 윤희윤(2007)

콘텐츠 저장(서고)장소를 줄이고 창작 및 공유공간을 제공 윤희진(2021), 손다희와 이남규(2025)

콘텐츠를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접근방법을 확대 이제환(1999), 박일종과 정진한(2006)

서비스

데이터. 로봇, AI등과 같은 최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확대
박태연 외(2018), 

곽우정과 노영희(2021), Chase(2024)

이용자의 지식격차를 줄이는 서비스 제공 Pinfield(2001), 이제환(2007)

추천도서 및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 Janes(2008), 곽우정과 노영희(2020)

장서에 대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고아름과 정은경(2011), 강유정(2025)

<표 1> 선행연구 기반 설문 문항 구성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7권 제2호)

- 132 -

Ⅲ. 설문조사 분석 

1.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도서관 역할 변화에 따른 사서역량에 대한 현직 사서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2025년 사서한마당 포럼에 참여한 사서를 대상으로 

강의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총 70명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도서관 변화 및 역량 개발에 관심이 높은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이 점에서 연구 결과는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

설문 문항은 2장의 문헌 분석에서 도출된 도서관 역할 변화의 주요 영역을 토대로, 장서(Q1~Q3), 

서비스(Q4~Q7), 공간(Q8~Q11), 문화프로그램(Q12~Q14), 사서역량(Q15~Q19)의 다섯 가지 

영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 도서관 위치, 도서관 관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함께 조사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은 설문 구성 단계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범주화되었으나, 분석 단계에서는 역할이 

구분된다. 장서․서비스․공간․문화프로그램의 네 영역(Q1~Q14)은 도서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의 

변화 방향을 측정하는 독립변수군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서역량 영역(Q15~Q19)은 이러한 역할 변화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박태연 외, 2018; Hu et al., 2022)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가 사서역량 인식에 선행한다는 이론적 논거에 근거한 것으로, 두 집합이 동일 위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설명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섯 영역은 설문 문항 

분야 주요 영역 관련 연구

공간

학습, 미팅룸, 개별룸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확대 제공 임정훈 외(2021)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제공 윤희진(2021), 손다희와 이남규(2025)

복합적 공간활용 및 직관적 시설 배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 장윤금(2014), 곽승진 외(2017)

디지털콘텐츠, 북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도서관을 제공 배동식(2022)

문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협업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제공 곽철완 외(2009), 최상희(2020) 

비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소 확대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도서관의 고유정체성이 담긴 물리적인 문화상품을 개발 김소명과 정지연(2024), 김진경(2024)

사서

역량

장서구성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방법 및 지식 박일종과 정진한(2006), 이지연(2009)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박태연 외(2018), 박지인과 박지홍(2021)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상상력, 창조력, 개방성 박희진 외(2021)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의사소통 능력 Hu et al.(2022), 정영미와 이은주(2024)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 노영희와 심효정(2023)



 도서관 역할 변화에 따른 사서역량 인식 연구

- 133 -

구성 시에는 병렬적으로 제시되지만, 회귀분석 단계에서는 네 개 영역(장서․서비스․공간․문화프로

그램)이 독립변수(원인)로, 사서역량 인식이 종속변수(결과)로 기능하는 위계적 구조를 취한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19개 

문항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통해 인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셋째, 도서관 관종을 

집단변수로 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토하였다. 넷째,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각 영역의 개별 기여도를 탐색하기 위한 영역별 단순회귀분석을 보완적으로 진행하였다.

2.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가 56명(82.4%)으로 남성 12명(17.6%)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비고 

성별
여 56 82.4

결측 2건
남 12 17.6

연령

20대 9 14.8

평균 42.1세(SD=9.45)

결측 9건

30대 18 29.5

40대 19 31.1

50대 15 24.6

근무경력

1년 이하 1 1.8

평균 15.5년(SD=9.45)

결측 13건

2-3년 8 14.0

4-5년 5 8.8

6-10년 7 12.3

11-15년 7 12.3

16-20년 13 22.8

21-30년 15 26.3

31년 이상 1 1.8

도서관 관종

공공도서관 55 82.1

결측 3건대학도서관 8 11.9

국립도서관 계열 4 6.0

도서관 위치 

서울 26 38.8

결측 3건경기 11 16.4

기타 지역 30 44.8

<표 2> 응답자 일반 특성 (N=70)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9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8명(29.5%), 50대 15명(24.6%), 

20대 9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2.1세(SD=9.45)이며, 연령 결측은 9건으로 

이는 자유기입식 응답 방식에서 일부 응답자의 기재 생략에 기인한다. 근무 경력은 평균 1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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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9.45)이며, 경력 결측 13건 역시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 두 항목의 결측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아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5년 이하 14명(24.6%)부터 

21년 이상 16명(28.1%)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여, 초기 경력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폭넓은 경력 

수준의 응답자가 포함되었다. 도서관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이 55명(82.1%)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고, 대학도서관 8명(11.9%), 국립도서관 계열 4명(6.0%)이 포함되었다. 도서관 위치별로는 

서울 26명(38.8%), 경기 11명(16.4%), 기타 지역 30명(44.8%)으로, 수도권 비중이 높으나 지방 

소재 도서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3. 역할 변화 인식 수준

가.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19개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균값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도서관 역할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영역별 평균을 비교하면, 사서역량 영역(M=4.41)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M=4.14), 문화프로그램

(M=4.05) 순이었다. 반면 장서(M=3.40)와 공간(M=3.54)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여, 

영역 간 인식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사서역량 영역(Q15~Q19)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Q18(이용자요구 

파악 및 의사소통 능력)이 전체 문항 중 최고 평균(M=4.551, SD=0.582)을 기록하였으며, Q15

(콘텐츠 접근 지식, M=4.471), Q17(상상력, 창조력, 개방성, M=4.357) 순이었다. 빈도분석에서도 

Q18의 5점 응답 비율은 58.6%, Q15는 55.7%에 달하였다. 이들 문항의 표준편차가 0.58~0.72로 

낮아, 사서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영역(Q4~Q7)도 모두 평균 4.0 이상이었으며, Q10(이용자 편의성 향상, M=4.243)과 

Q13(비이용자 유입 확대, M=4.229)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Q2(서고 축소 및 창작 

공유공간 제공, M=2.986)는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3.0 미만이었으며, Q1(디지털자료 비중 확대, 

M=3.114), Q9(서고공간 축소, M=3.100), Q8(다양한 공간 확대, M=3.386), Q11(소규모 도서관, 

M=3.414)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1.17~1.24)를 보였다. Q2는 1~2점 응답 

합계가 38.6%에 달하여, 현장에서 물리적 서고 축소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간 영역 내에서의 문항 간 차이가 주목할 만하다. Q10(M=4.243, SD=0.647)은 높은 

평균과 낮은 표준편차를 보인 반면, Q9(M=3.100, SD=1.169)과 Q11(M=3.414, SD=1.210)은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이는 이용자 편의성 향상이라는 총론적 방향에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서고공간 축소나 소규모 도서관 운영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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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문항 내용 N 평균 SD

장서 

Q1 인쇄자료 대비 디지털자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70 3.114 1.198

Q2 콘텐츠 저장(서고) 장소를 줄이고 창작 및 공유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0 2.986 1.173

Q3 콘텐츠를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접근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70 4.114 0.956

서비스 

Q4 데이터, 로봇, 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0 4.029 0.932

Q5 다양한 배경의 이용자 지식격차를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0 4.157 0.810

Q6 추천도서 및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0 4.200 0.791

Q7 소장 장서에 대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0 4.186 0.822

공간

Q8 학습, 미팅룸, 개별룸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 70 3.386 1.243

Q9 물리적 서고공간을 줄이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 70 3.100 1.169

Q10 복합적 공간활용 및 직관적 시설배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해야 한다 70 4.243 0.647

Q11 디지털콘텐츠, 북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도서관을 제공해야 한다 70 3.414 1.210

문화

프로그램

Q12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협업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70 3.871 0.916

Q13 비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 70 4.229 0.854

Q14 도서관의 고유정체성이 담긴 물리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70 4.043 1.055

사서

역량

Q15 장서구성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방법 및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70 4.471 0.675

Q16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70 4.329 0.717

Q17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상상력, 창조력,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70 4.357 0.638

Q18 이용자요구를 파악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69 4.551 0.582

Q19 이용자들과 지역사회, 학교 등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70 4.343 0.679

*Q18은 결측 1건으로 N=69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3>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N=70, 5점 리커트 척도)

나. 집단별 평균 비교(ANOVA) 

도서관 관종에 따른 인식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도서관 관종(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을 

집단변수로 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개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05). Q1(F=2.421, p=.058)이 유의수준에 근접하였

으며, 공공도서관(M=2.891)과 대학도서관(M=4.000) 사이에 평균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서관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이 관종의 특수적 

요인보다는 현장 전반에 걸친 공통적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국립도서관 

계열의 사례수가 4명(6.0%), 대학도서관 8명(11.9%)으로 관종별 표본 크기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특히 소규모 집단에서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 유의차 부재를 집단 간 공통 인식으로 단정하기 

어렵기에 향후 균형 잡힌 표본 구성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사서역량 인식의 영향 요인

가. 분석 설계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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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사서역량 인식 문항(Q15~Q19)의 합산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내적 일관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880으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는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의 

4개 영역(장서․서비스․공간․문화프로그램)을 포괄하는 Q1~Q14 합산 평균(역할 변화 인식 

전체)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박태연 외(2018)가 기술혁신에 따른 도서관 역할 변화가 사서의 핵심 

직무 재정립을 촉구한다고 논증하였고, Hu et al.(2022) 역시 현장 사서가 인식하는 역할 변화가 

역량 요구 인식과 직결됨을 보고한 바, 역할 변화 인식이 높을수록 새로운 역량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이론적 논거에 근거한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2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근무경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

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전체 평균)을 추가 투입하여 역할 변화 인식의 순수 설명력(ΔR²)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 역할 변화 영역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독립적 기여도를 탐색하기 위해 

4개 영역 각각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장서 변화 인식(Q1~Q3)의 경우 Cronbach's α=.535로 

다른 척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서 영역이 인쇄자료․디지털자료 비중, 

오픈액세스, 콘텐츠 접근성 등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괄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영역의 문항 수가 3개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만 해당 영역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신뢰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위 개념 

간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척도 구성 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사서역량 인식 Q15~Q19 5 .880

장서 변화 인식 Q1~Q3 3 .535

서비스 변화 인식 Q4~Q7 4 .601

공간 변화 인식 Q8~Q11 4 .687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Q12~Q14 3 .694

<표 4>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행렬은 <표 5>와 같다(결측 제외 N=66). 종속변수인 

사서역량 인식의 평균은 4.40(SD=0.55)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독립변수인 역할 변화 인식(전체)

의 평균은 3.81(SD=0.52)이었다. 영역별로는 서비스 변화 인식(M=4.13)과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M=4.03)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서(M=3.44)와 공간(M=3.59) 변화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상관분석 결과, 사서역량 인식은 역할 변화 인식(전체)(r=.60, p<.001),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r=.56, p<.001), 서비스 변화 인식(r=.54, p<.001), 공간 변화 인식(r=.38,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장서 변화 인식과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r=.2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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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 SD (1) (2) (3) (4) (5) (6)

(1) 사서역량 인식 4.40 0.55 —

(2) 역할 변화 인식(전체) 3.81 0.52 .60*** —

(3) 장서 변화 인식 3.44 0.81 .28* .70*** —

(4) 서비스 변화 인식 4.13 0.57 .54*** .66*** .34** —

(5) 공간 변화 인식 3.59 0.78 .38** .80*** .48*** .23 —

(6)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4.03 0.74 .56*** .69*** .16 .44*** .44*** —

* p<.05 ** p<.01 *** p<.001

<표 5> 기술통계 및 상관행렬 (N=66)

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근무경력만을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R²=.047, F=3.143, p=.081), 근무경력의 회귀계수는 정적 방향을 나타내었다

(B=0.012, β=.216, p=.081). 2단계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전체 평균)을 추가 투입한 결과,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368, Adj. R²=.348, F=18.339, p<.001), 역할 변화 

인식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은 ΔR²=.321(ΔF=32.012, p<.001)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0.610, β=.576, p<.001). 이는 도서관 역할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사서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근무경력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B=0.006, β=.115, p=.263), 2단계에서 역할 변화 인식이 투입되면서 그 효과가 감소

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VIF=3.64로 기준값(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변수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상수 4.213 0.125 — 1.979 0.408 —

근무경력(년) 0.012 0.007 .216† 0.006 0.006 .115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전체) 0.610 0.108 .576***

R² .047 .368  

Adj. R² .032 .348  

F 3.143 18.339***  

ΔR² — .321***  

ΔF(1, 63) — 32.012***  

VIF 범위 — 3.64  

† p<.10 * p<.05 ** p<.01 *** p<.001

※ VIF 범위: 3.64 (다중공선성 기준 VIF<10 충족)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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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역별 단순회귀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 역할 변화 4개 영역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개별 

영향력을 탐색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분석 결과, 4개 영역 모두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영역은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R²=.312, β=.559, p<.001)이었으며, 서비스 

변화 인식(R²=.287, β=.536, p<.001)이 그 뒤를 이었다. 공간 변화 인식(R²=.141, β=.376, p<.01)

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장서 변화 인식(R²=.076, β=.276, p<.05)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게 가진 사서일수록, 그에 부응하는 사서역량의 필요성 인식도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서 영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은 인쇄자료 중심의 장서 업무가 전통적 사서 역할

로 이미 내재화되어 있어 역량 인식의 변별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낮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역 M SD r B β R² p

장서 변화 인식 3.44 0.81 .276* .188 .276 .076 .025*

서비스 변화 인식 4.13 0.57 .536*** .512 .536 .287 <.001***

공간 변화 인식 3.59 0.78 .376** .264 .376 .141 .002**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4.03 0.74 .559*** .412 .559 .312 <.001***

* p<.05 ** p<.01 *** p<.001

<표 7> 역할 변화 영역별 사서역량 인식에 대한 단순회귀 (N=66)

Ⅳ.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설계 및 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수치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맥락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공공도서관 사서 3명과 대학도서관 

사서 1명으로 구성된 총 4명이었다.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평균 

18년 이상 근무한 현직 사서로서, 업무 경험의 다양성과 관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규모의 적절성은 참여자 수 자체보다 표본이 보유한 정보의 

질과 밀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정보력(information power) 개념(Malterud et al., 2016)과 

주제적 범위가 파악되는 코드 포화(code saturation)에 도달하는 데 핵심 인터뷰 수가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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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Hennink et al., 2017)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는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혼합

연구 설계 내 질적 방법으로 활용되며, 사서라는 동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의 해석과 

맥락화에 초점을 두는 집중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규모 표본으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인터뷰는 2026년 3월 중 개별 면담 및 서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를 반복 검토하며 코드를 도출하고, 관련 코드를 범주화하여 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따랐다. 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방식으로 구성하

였으며(<표 8> 참조)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구분 핵심 내용 주요 질문 목적

1. 업무 및 현장 변화 현재 담당 업무, 보람, 최근 변화
도입부(장서․서비스․공간․문화

프로그램․사서역량)
현장 맥락 파악 및 라포 형성

2.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각 영역별 현장 체감 및 구체적 경험

(Q1~Q14 대응)

역할 변화에 대한 현장 체감도 

파악

3. 사서 핵심역량 인식
의사소통, 콘텐츠 접근 지식, 데이터 

분석, 창조력․개방성, 이타심

설문 결과(Q15~Q19) 검토 및 현장 

적합성 확인

역량 우선순위 및 현장 적합성 

확인

4. 역할 변화와 역량 인식의 

연결 구조
역량 변화 촉발 요인

변화와 역량 인식 간 연결 구조 심층 

탐색

역할 변화와 역량 인식 간 연결 

구조 탐색

<표 8>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구성

구분 도서관 유형 직위 근무경력 연령대 업무 

A 공공도서관 팀장 10년 30대 운영업무 및 수서팀 총괄

B 공공도서관 임기제 공무원 17년 40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미디어창작실 총괄 운영

C 공공도서관 관장 20년 50대 공공도서관 운영 업무 총괄 

D 대학도서관 팀장 25년 50대 대학도서관 운영 총괄 

<표 9>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일반 특성

2.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변화

인터뷰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도서관의 가장 큰 변화는 기술 환경의 전환과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로 

수렴되었다. 사서 A는 도서관 현장에서 AI 등 최신기술 적용과 마음 돌봄․인간 내면 중시라는 

두 방향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통한 

사서 재교육 요구가 “개별 사서에게 역량 신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서 B는 주요 이용자

층인 40~60대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면서 “다수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한 깊이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졌음을 강조하

였다. 사서 C는 비대면 회원가입, 스마트도서관, 전자책 구독 확대 등 “공간적 제약을 두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업무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사서 D는 생성형 AI 사용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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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장 큰 변화로 꼽으며, 이용자들이 학술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언급하였다.

3. 역할 변화에 대한 현장 인식

장서에 대해 참여자 전원은 디지털 콘텐츠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면서도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가 상호 대체가 아닌 병존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사서 B는 

분야별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전자자료와 인쇄자료의 구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사서 C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깊이 있는 

독서경험이 더욱 필요하며 종이책은 더욱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하였다. 오픈액세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장서 변화와 맞물려 서비스 영역에서도 기술 도입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AI 기반 

서비스 도입 경험은 4인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방향은 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독서 흥미 유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맞춤형 큐레이션에 기술을 활용하였고, 사서 D는 

연구동향파악 및 학술 정보 자동화 등 연구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서 B와 D는 단순 연령․성별 기반 추천의 한계를 지적하며 라이프스타일, 감정 상태, 관심 분야 

등 보다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도서 추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성향과 이용 

행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서 C는 프로

그램과 연계한 심화 큐레이션이 “독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간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사서 A와 B는 개방형 공간 전환과 미디어 창작공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반면, 사서 C와 D는 “이용자들은 소통이나 창작의 공간보다는 책을 읽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하였다. 서고 축소에 대해 사서 B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사서 D는 대학도서관의 특성상 “보존 서고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간 전환에 대한 인식 편차는 설문조사에서 Q2(서고 축소 및 창작․

공유공간 제공)가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3점 미만(M=2.986)을 기록한 결과와 일치한다.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A, B, C)은 지역사회 거점 역할의 필요성에 공통으로 

공감하였다. 사서 A는 “도서관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기 어렵다"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고, 사서 C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비이용자 유입 전략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A), 로컬 라이프스타일 연계 프로그램-비건푸드 상점과 

연계한 유기농 농산물로 다과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B), 아웃리치 및 도서관 축제(C), SNS 숏폼 

콘텐츠와 생애최초대출 이벤트(D) 등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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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 핵심역량 인식

핵심역량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공통된 방향성은 ‘이용자 중심성'으로 수렴되었다. 이용자의 

인식 분석(A), 이용자의 정보 요구 충족(D), 이용자와의 소통과 매개(B, C)를 각각 강조하면서, 

사서의 역량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를 이해하고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서 A와 D는 AI와 같은 기술을 목적 자체가 아닌 서비스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구로 

강조하였으며, 사서 B와 C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인간적 소통과 매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역설하였다. 종합하면, 사서역량은 데이터 분석․AI 활용 등 기술 기반 역량과 이용자 소통․매개 

등 인간 중심 역량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두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사서직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먼저 역량의 기반으로서 참여자 모두는 의사소통 능력과 콘텐츠 접근 지식이 중요한 역량이라는 

설문 결과(Q18: M=4.551, Q15: M=4.471)에 동의하였다. 특히 이 두 역량이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동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의사소통의 채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콘텐츠 접근 지식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과 공유를 통해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서 B는 소통 

역량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 차원에서 다양한 소통 채널과 참여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설문조사에서 Q17(상상력․창조력․개방성, M=4.357)과 Q19(이타적 마음, M=4.343)의 결과에 

대해 인터뷰에서는 이 두 역량의 현장 적합성과 구체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창의성과 

관련하여 사서 A와 D는 사서의 개방적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방성을 상상력과 창조력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사서 B는 ‘설득력’을 

별도의 핵심역량으로 추가 제안하면서, 아무리 창의적인 서비스를 구상하더라도 조직 내․외부의 

의사결정권자와 이용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현실적 경험을 반영하였다. 

이는 사서역량 체계를 설계할 때 창의성과 같은 자질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조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관계적 역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타심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이타적인 마음이 단순한 감정적 덕목이 아닌 수서․장서관리․

서비스 기획․지역사회 소통 등 사서의 일상적 업무 판단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임을 주장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점은 사서 B가 제시한 ‘근본이즘’ 개념이다. 사서 

B는 이타적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막연한 봉사 정신에 머물 경우 사서 전문직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서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외주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사서가 대체 불가능한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타심보다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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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패턴 분석, 시민 대상 서비스 발굴,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 제공 등 데이터 분석 역량을 이용자 

서비스와 직결된 실천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생성형 AI의 보편화로 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진 현시점에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며 서비스 기획으로 연결하는 분석적 

사고력과 AI 도구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실용적 역량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서 B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량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기 전

부터 이용을 마친 후까지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이어가는 사서가 참여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량을 갖출 때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가 실질적으

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역할 변화와 역량 인식의 연결 구조 

설문조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 전체는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β=.576, p<.001),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 분산의 32.1%를 추가적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단순회귀 결과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R²=.312)과 

서비스 변화 인식(R²=.287)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공간 변화 인식(R²=.141)과 장서 변화 

인식(R²=.076)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뷰는 이러한 통계적 관계의 이면에 놓인 맥락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는 서비스․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 일관되게 수렴하는 반면, 공간과 

장서 영역에서는 차이가 관찰된다. 공간 변화 인식의 낮은 설명력(R²=.141)은 역량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장서 보존과 실제 이용자 요구를 우선시하는 현장의 신중한 판단을 반영한 것이며, 장서 

영역의 낮은 설명력(R²=.076)은 장서 업무가 이미 사서의 전통적 역할로 내재화되어 변별 요인

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인터뷰는 설문 수치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 맥락을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

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것은 인터뷰 결과

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와 기술 환경의 전환이 사서의 

역량 인식 변화를 촉발하는 핵심 동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사서 A는 사서 역량의 변화를 

가장 강하게 촉발하는 요인으로 ‘서비스적 요소’를 꼽으며, 정보서비스와 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사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서 B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사서역량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를 ‘사서의 

경험성’으로 규정하며,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서가 먼저 다양한 경험을 

선행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핵심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사서 D 역시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정보서비스에 접목하여 이용자의 정보 탐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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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서비스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를 뒷받침할 역량의 필요성

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서비스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대해 두 번째로 높은 설명력

(R²=.287)을 보인 설문 결과와 부합한다.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거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역량 요구로 이어지는 구조가 

두드러졌다. 공공도서관 사서들(A, B, C)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비이용자를 유입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퍼실리테이션, 마케팅, 지역사회 

협력 등 보다 확장된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을 현장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사서 역량 필요성 인식도 함께 높아진다는 단순회귀 결과(R²=.312)의 현장적 근거가 된다.

한편 공간 변화 인식은 참여자 간 편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영역으로, 이러한 경향은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서고를 축소하고 창작․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문항(Q2)이 전체 문항 중 유일

하게 평균 3점 미만(M=2.986)을 기록하였으며, 높은 응답 분산(SD=1.173)은 현장 사서들 사이

에서 공간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실재함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러한 낮은 합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나 정책에서 제안하는 

공간 변화의 방향이 실제 이용자 요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장의 판단이다. 사서 C와 

D는 이용자들이 소통․창작 공간보다 독서․학습 공간의 확충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장서 보존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간 재구성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장서 

보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공간 변화에 대한 낮은 합의는 변화의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와 새롭게 수용해야 할 기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나아가 공간 변화 인식이 역량 인식으로 연결되는 방식 역시 

단일하지 않으며, 각 도서관의 성격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공간 변화 인식의 설명력(R²=.141)이 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설문 결과와도 상통한다.

종합하면, 도서관 역할 변화와 사서역량 인식의 연결은 획일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 서비스

와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의 변화 인식은 이용자 중심성을 매개로 역량 인식 변화를 강하게 촉발

하는 반면, 공간 영역에서의 인식은 도서관 유형과 현장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사서역량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각 도서관이 처한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유연하

게 재구성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설문의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다양한 맥락을 인터뷰가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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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사서역량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전 영역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변화의 수용 정도와 방향성에 있어 영역별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역량은 데이터 분석․AI 활용 등 기술 기반 

역량과 이용자 소통․매개 등 인간 중심 역량의 이중 구조로 수렴됨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사서역량 영역(M=4.41)이 가장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M=4.55)과 콘텐츠 

접근 지식(M=4.47)이 최상위 역량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분석에서도 사서 A와 D는 AI를 목적 

자체가 아닌 서비스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구로 강조하였으며, 사서 B와 C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인간적 소통과 매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역설하였다. 두 역량은 상호 보완적

으로 기능할 때 사서 전문성이 유지․강화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 축으로 수렴되지 않는 균형적 

역량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설득력, 퍼실리테이터 역량, 마케팅 능력 등 기존 역량 체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실천적․관계적 역량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서역량 

논의가 보다 광의의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도서관 서비스는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닌 이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설계가 핵심임이 확인되었다. AI 기반 서비스 도입 경험은 전 참여자에게서 

확인되었으나 그 방향은 기관 유형에 따라 분화되었으며, 맞춤형 서비스에 있어서도 단순 연령․

성별 기반 추천의 한계를 넘어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행태에 기반한 정밀한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공간 영역은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고 축소 및 창작․

공유공간 제공 문항(Q2)이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3점 미만(M=2.986)을 기록하였으며, 

공간 변화 인식은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설명력(R²=.141)은 문화프로

그램(R²=.312) 및 서비스(R²=.287)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가 공간 

전환을 단순한 물리적 재구성으로 수용하기보다,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와 실제 이용자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자 사이의 균형을 판단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지역사회 거점 역할의 필요성에 공통으로 

공감하였으며, 비이용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맥락적 전략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협의적 개념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이나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을 넘어 도서관이 

기획․제공하는 문화적 활동과 콘텐츠를 광의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서․강좌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시, 체험 등 이용자의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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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 확장과 지역사회 참여 기반 강화와 관련된 

변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단계적으로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도서관 

역할 변화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인식을 정량․정성의 두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의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맥락과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사서역량에 관한 논의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

으로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여가 있다. 다만 설문 응답자의 관종별 분포와 인터뷰 참여자 

규모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무작위표집을 통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

하여 보다 균형 잡힌 표본 구성과 이용자 관점을 통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사서역량 모델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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